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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다소비 농산물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

- 선물·제수용 농산물, 안전 점검 결과 모두 적합!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설 다소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일주일간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라인 수거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 최근 한달간 검색순위가 높은 사과, 고구마, 

곶감 등을 포함해 진행했으며, 채소류 54건, 과일류 16건, 버섯류 7건, 

곡류·서류·향신식물 각 1건씩, 총 80건의 농산물을 검사했다.

또한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지난해 보다 100여 종 확대한 총 450여 종 

검사를 실시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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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유통 경로를 반영해 

농산물 안전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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